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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갈수록 닮아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평

생을 같이 해 온 커플을 보면 분위기나 인상 등이 닮았

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런데‘KISTI의 과학향기’(scent.ndsl.kr)

에 따르면 실제 이를 증명하는 듯한 연

구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1987년 

미시간대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논

문이다.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와 연구진

은 실제 부부의 사진을 대상으로 

결혼 25년 후 외모 변화를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오래된 부부의 외모

가 서로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같은 

식단을 유지하며 습관과 감정을 공

유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럴듯

한 이야기로 들린다.  자이언스 교수

는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무의식적

으로 상대 표정을 따라하다 보니, 특정 근육이 발달해 

외양이 닮아간다는 것이 당시 연구진이 내린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 분석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

은 추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

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갈수록 닮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대표적인 연구가 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너무 적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당시 연구자들이 분석한 커플은 고작 12쌍이

었다. 충분히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할 만큼의 수

치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이를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사

이언티픽 리포트에 소개된 스탠포드대 연구진의 한 논

문이 이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이클 코신스키 교수 연구팀은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 517쌍의 사진을 모은 후 분석에 들어갔다. 정말로 

서로 닮아갔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판정에 

참여한 인원만 150명이 넘었다. 여기에 최신 안

면인식 알고리즘까지 동원한 결과는 명백

했다.‘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닮

아간다’는 기존의 속설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꼈던 닮

음은 착각이었을까?

 

연구진이 부부와 그렇지 않은 이

들을 비교한 결과‘오랜 부부가 닮

았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로 드러

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처음부터 

닮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이 연구진

이 밝힌 이번 연구의 의의다. 그러

면 커플은 왜 나와 닮은 사람과 이

뤄질까?

 

실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외모, 종교, 교육 수준 등이 비슷할수록 관

계가 만족스럽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이다. 자신과 닮은 가족과 

오래 있으며 익숙하고 호감을 갖기에, 파트너 역시 자신

과 닮은 이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흥미롭게도 자신과 비슷한 유전인자를 얼굴만 봐도 본

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연구도 있다. 결국 “부부는 닮

아간다”기보다 “닮은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것이 과

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이번 연구는 오랜 속설에 

대한 통쾌한 뒤집기로 여겨진다. 물론 여전히 많은 정보

들이 과학적 검증과 별개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적인 속설을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과학이란 나침반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 아닐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은 사실? 혹은 거짓?

▲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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